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사업 개요 및 전망

	[bookmark: _GoBack]이산화탄소 저장사업에 요구되는 핵심적 기술과 역량은 기존의 유가스전 개발사업 수행 시 필요한 기술과 상당부분 공통점을 갖는다. 한국석유공사는 약 40년간의 국내외 석유가스전 탐사·개발·생산사업 수행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국내 대륙붕 탐사 경험, 동해가스전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EOR 등 이산화탄소 지하주입을 위해 필수적인 기술을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로 활용해 본 것은 물론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운영 및 관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CO2 저장분야 연구개발 수행을 통해 국내 CCS 사업 운영을 위한 충분한 기술적 역량과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온 점도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04년부터 천연가스 등을 생산해 온 동해가스전이 21년말 수명을 다하게 됨에 따라 천연가스가 부존되었던 지하공간을 이산화탄소 저장소로 변신할 예정이다. 동해가스전은 가장 안전한 저장소로 평가되고, 기존 생산시설을 재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CCS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2027년부터 주입을 개시하여 연간 100만톤이상의 CO2를 주입할 예정이다.  또한 동해가스전 인근 지역 추가 저장소 확보를 위한 상하부 대염수층에 대한 평가를 수행 중이며, 국내대륙붕 탐사를 통해 2030년 연간 480백톤 국가 목표 달성 등 국내외 CCS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